
이달의 문화행사 ※ 상기 공연은 ‘코로나19’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·연기·취소될 수 있습니다

2021 상주단체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 

프로그램 연극 <나와 할아버지>

2021 디지털-씨어터 스테이지  

3D 뮤지컬 <이상한 나라의 앨리스>

2021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 

박정자의 노래대화극 <노래처럼 말해줘>

2021 아람누리 오페라 콘서트 시리즈 Ⅱ

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<순정>

2021 아침음악나들이 보컬리스트

특집 시즌6 Ⅱ <정동하>

일시 ��7. 24.(토) 오후 4시

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

입장료 1층 4만 원, 2층 3만 원

사랑의 묘약(L’elisir D’amore)은 가에타노 

도니제티(Gaetano Donizetti)가 펠리체 로

마니(Felice Romani)의 대본을 바탕으로 작

곡한 2막짜리 오페라이다. 국내 정상의 오

페라 가수와 전문연출가 이의주의 해설을 

곁들여 멋과 맛을 한층 끌어올린 힐링형 오

페라 콘서트다.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

있는 오페라 ‘사랑의 묘약’과 함께 한여름 

문화휴가를 즐겨보자.

일시 ��7. 22.(목) 오전 11시

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

입장료 전석 2만 5천 원

2005년 우리나라 밴드의 중심 ‘부활’의 9대  

보컬로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정동하는 

2014년 솔로 전향 후 드라마 OST, 음악 예

능 프로그램, 라디오 DJ 등 다양한 분야에

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들을 만나오고 있

다. 올해 발매한 신곡 ‘추억은 만남보다 이

별에 남아’가 높은 순위로 진입하면서 팬들

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정동하의 강렬하

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를 만나볼 수 있다.

일시 �7. 16.(금) 오후 8시, 7. 17.(토) 오후 2시, 

오후 5시, 7. 18.(일) 오후 3시

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

입장료 전석 3만 원

연극 <나와 할아버지>는 작·연출을 맡은 민

준호가 실제로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에 있

었던 일을 소재로 하여 쓴 연극으로, ‘공연배

달서비스 간다’ 특유의 반짝이는 재치와 재

기발랄한 유머가 가득하다. 미니멀한 무대 

위에서 리얼리티 가득한 대사들과 함께 한 

편의 수필처럼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놓는 

‘준희’와 ‘할아버지’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공

감대를 형성하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.

일시 7. 24.(토) 오후 3시

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

입장료 전석 1만 원

루이스 캐럴의 원작 『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

Alice’s Adventures in Wonderland, 1865』

의 신비로운 모험을 몰입형 가상환경기술

(IVET)과 융합한 실감 나는 공연이다. 이해

하기 쉬운 스토리를 바탕으로 자체개발한 

나안 홀로그램 시스템(3D 안경 없이 3D 구

현)기술과 인터랙티브 가상배우시스템을 

활용하여 몰입감을 주고, 실제로는 표현하

기 어려운 공상의 세계를 3D 영상으로 구

현하여 생생하게 전달해줄 것이다.

일시 7. 31.(토) 오후 3시, 6시

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

입장료 전석 3만 5천 원

박정자가 2020년 2월 예술의전당에서 펼

친 배우론 <노래처럼 말해줘>를 보고 느낀 

조동희의 질문들과 그로부터 연결되는 세

대를 뛰어넘은 두 여자의 노래대화극 <노

래처럼 말해줘>.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엄

마이자 여성 아티스트인 조동희의 질문과 

노래, 연륜과 높은 예술적 성취를 갖춘 박정

자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시낭

송과 개인적인 대답들로 관객들에게 위로

와 공감을 전달한다.

2021 새라새ON시리즈

<윤석철 트리오 LIVE 21.7MHz>

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

일시 7. 2.(금) 오후 8시, 7. 3.(토) 오후 7시

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

입장료 전석 3만 원

새라새ON시리즈를 통해 세 번째 만나게 

될 아티스트 윤석철은 감각적이면서도 지

적인 연주로 한국 재즈 신을 대표하는 피아

니스트로 손꼽힌다. 더불어 따뜻하고 정겨

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멘트로 팬들

과 교감하기로 유명하다. 특히 이번 공연은 

심야의 라디오 방송처럼 무대 위 연주자와 

객석의 관객이 친밀하게 교감하는 콘셉트

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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